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7.9.(수) 06:00
< 7.9.(수) 석간 >

배포 2025.7.8.(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인도 협력 방향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제1차 인도·서남아 정책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7.9.(수)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과 한-인도 협력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

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은 세계 최대 인구와 풍부한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연평균 

6~7% 대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

에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윤재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아이치 샤티야

브러타 대표((주)웰메틱스)는 양국의 AI 산업 동향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양국 간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두 발제자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력과 인도의 IT 역량 및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

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HD현대, 밸런스히어로, 메디픽셀 등 인도에 진출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현지 진출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정부 간 

정책 협력 확대를 건의하였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그간 인도와의 경제 협력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등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때, 디지털 기술 기반의 첨단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국과 인도의‘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10주년을 맞아, 인도 정부와 정책적 소통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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